
 13권-29호(629)  2022.7.31. 

1. 새가족 등록: 김연희 성도 [순: 이현진(현희)]

2. 순모임: 친교 후

3. 목요 중보 기도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4. 태신자 작정주일: 8/7(주) 주일1부 & 2부 예배

문의: 안정희 집사(전도부 부장)

5. 8월 선교회 모임: 8/7(주)

6. 여선교회 야외 친교: 8/7(주), 문의: 전영란 권사(여선교회 회장)

7. 전교인 특별새벽예배 “RESET YOUR LIFE”: 8/9(화)~8/13(토)

개인 개근 선물과, 순원이 가장 많이 출석한 순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13일(토)은 예배 후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

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새생명축제: 9/25(주)

9. 도네이션 안내: 악기(키보드) 구입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 $3,000)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0. 교회 웹사이트 주소가 변경 되었습니다: CPCGL.ORG

11. 8월 개인/가정 기도제목을 순장/순모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7/31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25-37)

② 8/7 사랑은 어떻게 생겼나요? (고린도전서 13:1-13)

③ 8/14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1-8)

④ 8/21 이웃을 존중하라 (로마서 12:9-21)

⑤ 8/28 이웃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21-35)

⑥ 9/4 이웃과 그리스도를 나누라 (요한복음 1:40-49)

교육부 사역 일정  . 

[Youth/Young Adult] 

8/6(토)-8(월) Camping  

(장소: Adeline Jay Illinois Beach State Park, Zion) 

[Children] 

  7/31(주) Field Trip (장소: X-factor Trampoline, 먼델라인) 

지난주 (7월 24일) 헌금 통계 ($3,626.00)     .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1부 예배                  I                2부예배 
  

예배부름 

 

경배찬양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도신경 

 

예배기도  

 

광      고 

 

성경봉독 눅 10:25-37 

 

말씀강해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 결단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 축      도 

 

예배부름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죄은총 

● 감사찬송 #새찬송가 36장 

● 교 독 문 #28번(시편 63편) 

● 사도신경 

대표기도 박성효 집사 

예배찬송 #새찬송가 391장 

봉      헌 

● 봉헌기도 

광      고 

성경봉독 눅 10:25-37 

찬 양 대  

말씀강해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 송영찬송 #새찬송가 510장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찬양예배                  (7:50pm) 
 

소요리문답 시리즈 36-38문: 신자들이 받는 복 

 

 

주일설교 요약 노트 (1) 

 
[서론]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말씀의 지평]  

1.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  

-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율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물어봄으로써 예

수님의 입에서 이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것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2)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한 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방식으

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필요

한 것입니다.  

 

3)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성령의 도우

심으로 말미암아 변화 되었기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  

-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1) 율법교사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

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자

들에게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실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누가 자기의 이

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2) 예수님은 이웃이 유대인 동족에 한정된다고 믿고 있는 이 율법교사

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 자부하는 이 율법교사의 교만과 위선을 깨트려질 만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인” 비유입니다.  

 

3)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고 깔보고 무시했던 사

마리아인까지도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중의 지평] 

1.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1)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Who is my 

neighbor?)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Whose neighbor should I 

be?)하고 물으셨습니다. 

 

2) 우리들도 율법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물어볼 것

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Now go and do the same) 
1) 강도들에게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마

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었습니다. 

 

2)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

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고통에 빠진 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들에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우리 코너스톤장로교회 성도들의 손과 발

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또 다른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우리 삶을 나누어 주

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